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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역사사가가 있있는는 그그 곳곳,, 목목천천포포와와 만만경경교교
목천포는 옛 옥야현에 속해 남쪽에 위치한 내(川)

라 하여‘남의 내’라 하였는데‘나무내’로 발음되며
남쪽의‘남’이‘나무’로 인식되면서‘목천(木川)’이
되었고 배가 드나드는 포구였으므로‘목천포(木川
浦)’라 했다.
차를 타고 익산 목천동에서 김제 백구면 쪽으로 넘

어가다 보면 현 만경교와 대비되는 구 만경교가 있었
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지역의 곡물 수탈을 위해
1928년 2월에 준공한 만경교는 일명‘목천포 다리’로
불리며 1990년까지 무려 62년간 익산과 김제를 잇는
중요한 길목으로서 사람들과 물자의 이동이 끊임없
던 곳이었다.
익산과 김제를 넘어서 전주와 군산까지도 접근성을

높여준 이 다리가 전국 최초의 포장도로였다니 어쩌
면 큰 명예를 지닌 것 같지만 이는 1920년부터 일제
에 의해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
리지역에 나는 수많은 농산물들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군산항까지 실어 나르던 비운의 다리이기도 하
다.

▲▲추추억억과과 휴휴식식이이 공공존존하하는는 문문화화 공공간간
만경교는 수탈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기나긴 시

간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의 교류의 장이자 추억이 담
겨있는 장소이다. 특히 이 지역 출신인 윤홍길 작가

의 소설‘기억속의 들꽃’의 배경이 되었고, 마을 축
제의 장이었으며, 물장구치며 물고기를 잡던 어릴 적
추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1990년 구만경교 옆 새로운 만경교가 놓이면서 그

쓰임은 동네 주민들에게만 간간히 이용되어 왔었는
데 2015년 6월 세월의 흔적을 속이지 못하고 노후
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인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전면 철거를 하지는 않고 다리
양쪽 끝부분을 만경교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
람들에게 그 추억을 남겨주고자 깔끔하고 새로운
작은 공원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방문객들을 기다리
고 있다.
또한 만경강은 봄철 나른한 오후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또한 둑길
을 따라 조성된 벚꽃들의 향연은 봄철 익산 명소로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만경강과 어우러진
꽃길은 춘포 용연배수장에서 오산 신지배수장까지
익산지역만 약 20km 이른다. 봄이면 만경강 둑길은
벚나무와 함께 산수유 꽃으로 물들고 산딸나무, 베롱
나무, 감나무 등이 연초록빛을 더해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불러 모은다.

역사와 휴식이 공존하는 문화 공간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곳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만경
강, 그 모습을 계속 기대해본다. /익산=장양원 기자

경강(萬頃江)은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에 위치한 밤티마을 밤샘에서 발원하여 상류에서
전주천과 고산천이 합류되고 하류로는 익산시와 김제군의 경계를 이루며 서해로 흐른다.
만경(萬頃)은 만(萬)이랑이나 되는 밭을 이르는 말로 그 많은 밭에 흐르는 강물이야말로
이 땅의 온갖 생물을 기르는 젖줄이요, 근원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 대대로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자 만경강의 정신이다.
만경강을 이루는 춘포의 물줄기는 굽이굽이 휘어져 길을 재촉하는 철새와 함께 흐른다. 무성하게

자란 누런 억새길을 따라 진한 노을빛에 물든 강물이 어둠과 함께 군산바다에서 생을 마무리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금수강산 돌멩이 하나마다 다 사연들이 있지만 유난히 만경강의 잿빛 물그

림자에는 노총각 사공의 애절한 옛이야기와 일제 강점기 미곡선들의 아픈 역사가 물들어 있다. 강
이 흐르면서 만든 드넓은 평야와 비옥한 대지의 풍경은 지난 추억들을 아련히 생각나게 한다.

만

강이루는춘포의물줄기,굽이굽이휘어져

목천포·구만경교
1990년까지 62년동안
익산-김제잇는중요길목

봄철자전거라이딩장소로
휴식취하기에부족함없어


